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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영국 작가이자 미술 역사학자, 정치가인 호레이스 월폴은 "이성적으로 생각

하는 사람에게 삶은 희극(회복)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비극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양쪽 요소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책 자체는 웅장한 희극(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풀립니다. 하지만 그

것은 비극이 얽힌 희극(회복)이기도 합니다. 끝이 오기 전에 많은 일이 절망적으로 잘못됩니

다. 또한 여러 가지의 모호함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오직 희극(회복)만을 보는 설교자는 듣는 이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에 다가

가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통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겪은 고통은 그 사람만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

르고,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각 사람에게 특별하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은 이를 간과하고, 듣는 이들의 존

재론적 고통을 "진짜"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무시합니다. 어떤 사

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깊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진짜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삶의 의미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제대로 듣고 공감

하기보다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간단히 넘겨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논리적이고 옳을 수 있지만,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

지 않아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설교자는 자신의 개성과 영적 은사에 따

라 치료적이거나 예언적인 성격의 설교를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경의 비극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성격이나 특별한 재능에 따라 사람들을 돕는 방식(치료적)이

나 미래에 대한 경고를 주는 방식(예언적)으로 설교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떤 설교

자가 듣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거나,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드러내어 강하게 비판하는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즉, 그들은 사

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부

분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의 모호함에 민감한 설교자는 듣는 이들이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궁금해

하게 만드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복잡한 부분에 잘 공감하는 설교자는 청중

이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

들은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청중이 이

런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왜 이렇게 헷갈리지?" 또는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설교를 합니다. 즉, 설교가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사람들에게 고민할 만한 주제를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난을 감싸고 있는 희극(회복)이자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경이 

슬픈 이야기와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듯이, 설교도 그 내용에 따라 

희망을 주거나 회복을 이야기하거나,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